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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트 리더의 4가지 자세 

성경 안에 리더십에 대한 이론과 모델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중 마태복음 20장 25~28절과 요한복음 13장 1~17절에서는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속에서 어떠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국제제자훈련원)을 쓴 오브리 맬퍼스는 이 구절들을 통해 서번트 리더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겸손

예수님은 권력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거만하게 군림하고 억압하며 착취하는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리더에게 오는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자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아주 교묘하게, 때로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출되어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2) 희생으로 섬김

예수님은 리더의 본분은 섬김이지 신분 유지가 아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제자들 앞에서 실제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리더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기 쉽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지이건,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의지이건 간에 리더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기 쉽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3) 이타심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 것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마치 종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것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리더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계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자신이 차지할 지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 사랑

요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0장의 내용과 연결되며, 일종의 고별모임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복음 13장은 이런 구절로 시작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하지 않을 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만큼만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 희생으로 섬김, 이타심, 사랑 이 네 가지 자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희생으로 섬기기 어렵고, 희생으로 섬기지 않는 자가 이타심을 가지기 어렵고, 이타심을 갖지 않은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비롯된 이타심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으로 섬길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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